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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소개 

산업 현황 보고서 시리즈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안 단백질 생태계를 매년 심층적으로 다루는 굿 푸드 
인스티튜트(GFI)의 대표 보고서 시리즈다. 이 보고서 시리즈는 관련 기업 현황과 제품 동향, 투자 및 판매 데이터, 
새로운 과학적 진전, 공공 투자 및 규제 동향을 종합해 업계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배양, 식물성, 발효 유래 대안 단백질 부문이 기존 육류와 가격, 맛,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살펴보려면, 각 부문의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수용 여건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 
수준은 과학적 실현 가능성, 공정·설비 측면의 구현 가능성, 혁신 역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시장 수용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 등의 범주에서 진전 상황과 과제, 전반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나타난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한다.  

2026년 산업 현황 보고서 전체 시리즈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 참고 사항 
●​ $ 기호가 사용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표시했다. 그 밖의 통화는 별도로 표시했다.  

●​ 굿 푸드 인스티튜트는 인가받은 투자 또는 금융 자문사가 아니며,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 GFI와 넷 제로 인사이트(Net Zero Insights)는 데이터셋과 보고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투자 수치는 GFI가 이전에 발표한 수치와 다를 수 있다.  

●​ 보고서 제목 변경 사항: 기존에는 GFI가 각 산업 현황 보고서의 제목에 보고서 내용이 다루는 연도를 
사용했으나, 2026년부터는 발행 연도를 사용한다. 내용의 기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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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발효는 수천 년 동안 식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 온 
공정이지만, 오늘날에는 늘어나는 육류 수요를 더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이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단백질 
생산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기업, 
연구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의 결정적인 
20년 동안 세계적인 육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의 육류 생산을 단순히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해법이 함께 
필요하겠지만, 발효 유래 육류는 배양육 및 식물성 
육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핵심 
해법이다. 

지난 10년 동안 발효 유래 단백질 생산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한때는 틈새적 개념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식물성 육류와 배양육 혁신에 깊이 결합된 
글로벌 식품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에도 
이 부문에는 과제와 돌파구가 동시에 나타났다. 

●​ 업계의 이목을 끈 일부 기업의 사업 중단과 
구조조정이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스케일업 
경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규제 측면의 
성과도 꾸준히 쌓였다. 여러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서 규제 승인을 확보했다. 

●​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위축되었지만, 상업화와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도 
이루어졌다. 

●​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새로운 상업 
생산 거점들이 생산 역량을 확대했고, 기존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스케일업 리스크를 
낮췄으며, 비용 모델링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로를 더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늘날 발효 
유래 단백질 부문이 이룬 성과들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여기서 잠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5년만 해도 발효는 주로 효소와 첨가물처럼 식품 
및 산업용 제품에 들어가는 투입물과 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2025년에는 발효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동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향미 성분, 지방 같은 
기능성 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원료, 공정, 제품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협력했고, 세계 각지에서는 기술을 
시험하고 서로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문을 
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러 균사체 유래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바이오경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 
투자에서도 발효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날 육류, 수산물, 계란, 유제품, 원료에 초점을 
맞춘 발효 유래 제품 개발 기업들은 비용 절감, 맛과 
질감의 최적화,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생산의 기본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육류 
생산 방식이 기후변화부터 팬데믹 위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과제를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2월, UN 환경계획은 제7차 「글로벌 
환경 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안 단백질이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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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본 보고서 「발효 
유래 육류, 수산물, 계란, 유제품 및 원료」는 전년 대비 
자금 조달 감소, 기술 및 비용 장벽, 규제 과제를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보다 덜 눈에 띄는 
진전도 함께 조명한다. 연구 협력, 공공 재원으로 
구축된 인프라, 질감을 개선한 덩어리육과 같은 제품 
출시가 그것이다. 이는 발효 유래 대안 단백질 부문이 
점점 더 다변화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GFI는 증가하는 
세계 육류 수요를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포함한 
연례 산업 현황 보고서 시리즈는 2025년에 우리가 그 
길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한 혁신과 발전에 관한 지식을 
식품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일에 함께하며, 모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먹거리를 누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이코프로틴으로 만든 3D 프린팅 연어 필레. 사진 제공: Reno Food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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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발효 대안 단백질 및 원료 부문은 상업화, 투자, 기술, 정책, 규제 환경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여러 과제에도 직면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신제품 출시, 혁신, 규제 측면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육류, 유제품, 원료 전반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중국과 미국에서는 규제 측면의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 2025년에는 163개가 넘는 전문 기업과 점점 더 많은 
연구기관이 발효 유래 제품을 혁신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을 더 낮은 환경 부담으로 즐길 수 있게 되고 있다. 

●​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위축되었다. 발효 부문에 대한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GFI가 넷 제로 
인사이트(Net Zero Insight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로 발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2025년에 3억 
5,7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2024년의 6억 3,200만 달러 대비 감소한 수치다. 

●​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식품 바이오제조도 스케일업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며, 상호 확산시키기 위한 시설들이 문을 열었다. 브라질, 캐나다, 중국, 스웨덴, 영국에서는 새로운 상업 규모 
생산 거점이 문을 열었다. 여러 기업은 실제 상업 생산에 가까운 조건에서 순환형 공급 원료(feedstock) 전략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 발효 관련 연구와 상업화를 위한 공공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 제약과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는 
정밀 발효를 통해 유제품과 계란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특정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EU, 인도 등 여러 정부는 광범위한 생명공학 계획을 시행하면서, 발효 기술이 경제, 식품 공급체계, 
국가안보에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과 과제 

상업화 동향 대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스타트업 성장에 
활용: 주요 유제품, 육류, 균류, 곡물, 효모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발효 유래 원료, 공정,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스타트업은 유제품 등 
기존 산업에서 대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양측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발효 유래 제품 유형에 따른 판매 범위 
차이: 바이오매스 발효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이 정밀 발효로 생산된 제품보다 더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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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과제 

투자 유럽 발효 생태계의 성장세: 유럽은 
인프라, 생산 자산, 제도적 경로와 
인허가 체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용해 발효 유래 제품을 
포함한 바이오경제 전반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장 실적에 쏠리는 관심: 업계의 이목을 
끈 일부 기업의 2025년 사업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업화 일정, 
스케일업 경로, 하방 리스크에 대한 기존 
전망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위 경제성, 지속적인 
수요를 보여주는 신호, 수익을 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경로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과학 및 기술 
과학적 실현 가능성 

마이코프로틴 균주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개선: Quorn 제품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마이코프로틴 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2025년에 속도를 
냈다. NIAB와 Quorn의 모회사인 
Marlow Foods는 공동 연구를 통해 
대규모 생산에서 균주 안정성, 생산성,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주요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 
바이오프로세스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의 잠재력이 큰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개별 
기업의 솔루션에 머무르지 않고 부문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구현 
가능성  

연속 발효 시스템의 성숙: 이 분야에서 
올해 가장 큰 혁신은 Pow.Bio와 Bühler의 
협력에서 나왔다. 이들은 ATV 
Technologies와 함께 3,000리터 
규모에서 고부가가치 유제품 단백질의 
연속 발효 공정이 스케일업 가능하고 다른 
생산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스케일업은 Pow.Bio의 특허 출원 
중인 연속 공정 기술과 머신러닝 기반 
바이오프로세스 제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이고 비용을 5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가적인 정밀 발효 모델링: 생산 비용 
벤치마킹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단백질 
생산을 위한 연속 공정 등 비용 절감 
전략을 평가하려면 정밀 발효에 대한 
추가 모델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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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i.org/10.1002/sfp2.70002
https://www.proteinproductiontechnology.com/post/pow-bio-and-buhler-join-forces-to-make-continuous-fermentation-a-commercial-reality?utm_source=mail.futureofproteinproduction.com&utm_medium=newsletter&utm_campaign=pow-bio-buhler-alliance-aims-to-make-continuous-fermentation-mainstream&_bhlid=039f57f08e529d62f09aebeee214ac2d129dcd22
https://www.linkedin.com/posts/powbio_powbio-case-study-proven-scalable-transferable-activity-7406797384590057472-vFXV?utm_source=share&utm_medium=member_desktop&rcm=ACoAAAmVb0IBEjalrp7mxTHwkH0hg-8rfErtW2E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20250075160A1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20240209306A1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20240209306A1


 

 성과 과제 

 
 

혁신 역량 공공 재원 기반 인프라 확대: 새로 
출범하거나 확장 중인 연구센터와 
시설을 통해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스케일업 가능한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 재원으로 구축된 
인프라는 발효 유래 제품의 공정 개발과 
스케일업 리스크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 분쟁이 시사하는 상업화 
리스크: 최근 몇 년 동안 발효 유래 제품을 
둘러싸고 업계의 이목을 끈 지식재산 
분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법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사업 차질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퇴출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핵심 기반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부문 
전체의 스케일업 속도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  

정부 및 규제 혁신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한국은 
2025년 12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효 유래 제품을 
포함한 혁신 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규제 절차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유럽의 대안 단백질 관련 육류 용어 사용 
금지: 2025년 수개월에 걸친 논의와 
협상 끝에, EU 정책입안자들은 2026년 
3월 “meat”라는 단어와 육류 관련 용어 
31개를 발효 유래, 식물성, 배양 대안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식물성 
제품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일관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결론 

발효 유래 대안 단백질 부문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많은 업계 주체들이 이제 스케일업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제조 부문에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상업적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여러 기업이 식품 바이오제조의 스케일업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핵심 기반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 분쟁과 표시 제한은 섹터 성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 식량안보, 경제 경쟁력, 공중보건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식품 전략에서 발효 
대안 단백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발효 대안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육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기후와 토지 이용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으며, 단백질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발효 유래 육류와 그 밖의 대안 
단백질이 주류로 자리 잡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지구 환경과 공중보건상의 편익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이러한 새로운 식품이 더 많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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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69&viewCls=lsRvsDocInfo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69&viewCls=lsRvsDocInfoR#
https://gfieurope.org/blog/burger-and-sausage-are-saved-but-eus-misguided-decision-bans-31-everyday-terms-for-plant-based-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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